
춤： 남성 팀 소감 ~ 

미네르바의 향연： 충팀 소감 

16학번 함지호 

안녕하십니까？ 철학과 16학번 함지호입니다 저는 철학과 축제인 

‘미네르바’에서 춤 팀 이었고， 그에 대한 저의 소감을 적어보도록 

하겠습니다． 먼저 같이 춤을 추며 고생한 멤버들을 소개 하겠습니 

다 서희 춤 팀 대표인 동현이형 그 밑에 창현이형， 승환이， 민혁 

이， 우진이， 그리고 서 까지 포함해서 총 6명입니다 그리고 여자 

춤 팀인 소현누나． 정은누나． 민지누나． 지원이 이렇게 총 4명입니 

다． 또 한 우리 팀을 많이 도와주신 성언이형도 있습니다． 저희 텀 

이 선정한 춤곡은 태양의 ‘링가링가’이고 여성 팀이 정한 춤곡은 

카라의 ‘맘마미아’입니다． 저희는 이곡을 최대한 따라가기 위해 2 

달간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춤 팀은 대쳬적으로 의욕과 열정 

이 념쳤던 거 같습니다． 휴식 시간에도 춤 연습을 하고 모르는 부 

분은 서로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부자연스럽거나 미숙한 부분도 조 

언을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 뿐만 

이 아니라 사기가 생각하기에 연습이 좀 부족한 부분은 집에서도 

연습을 하며 그 다음날 까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동작이 틀리지 

않게 해온 것이 너무 나도 좋았습니다． 춤이 너무 힘들 때는 의욕 

을 잃시 않으려고 여러 춤 영상을 보며 따라해 보기도 하고 웃기 

도 하며 연습 때 마다 즐거웠습니다． 춤이 단조로워 시는 것을 피 

하기 위해 동선을 짤 때도 여러 영상을 보며 생각해보기도 하고 

한 사람이 의견을 내면 존중하여 그 의견대로 연습해 보기도 하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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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사 충 연습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며 의견 화 

합이 잘되었던 것도 좋았습니다． 이뿐만 아니라 춤만 추연 무대가 

지루해 질수도 있으니 자신의 재능도 선뜻 선보인 친구들도 자랑 

스러웠습니다． 공연 당일 긴장이 많이 되었지만 사신의 연습한 모 

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어떤 때 보디 집중을 해준 팀이 정말 

자랑스러웠습니다． 그리고 刪上이 많지는 않았시안 춤 팀을 위해 

‘사이키‘조명을 빌려준 저희 과에게도 감사하고 조영을 도와준 경 

녕이형과 상혁이형에게도 강사드립니다； 제가 졸업할 때 까지 오上 

으로 몇 년 이 남았는더― 매년 충 팀뿐만 아니라 과 축제를 위해 

연습하는 연극과 필드도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． 이상으로 

소감문을 마치겠습니다． 미네르바 준비한 모든 분들 정알 수고하 

셨습니다！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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